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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role conflict for men in nursing,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Methods: The study data were collected between August 1 and September 
1, 2015 from 225 men in nursing currently working in 36 Korean general hospitals, each with ≥100 beds. Frequency 
and percentages were analyzed,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t-test, ANOVA, and Duncan's test were used. 
Result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gender role conflict based 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men. 
In contrast, significant differences in gender role conflict were found in association with the following job-related char-
acteristics: work experience at the present hospital, work department, work unit, and type of work. A significant neg-
ative correlation was detected between male gender role conflict and job satisfaction, a posi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male gender role conflict and turnover intention. Conclusion: In order to increase job satisfaction and de-
crease the turnover intention of men in nursing, measures to reduce gender role conflict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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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사는 전통적으로 여성의 직업이라는 인식이 있었으나, 

이러한 고정관념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흥미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간호직을 선

택하는 남성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1,2]. 사회가 다양화 되고 

남녀의 역할 구분은 점점 더 의미가 없어지면서 여자의 성역으

로 생각되던 간호직에 남자들이 진출하게 되었고, 간호사의 전

문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직업 선택에 있어서 성적 특성을 

초월하는 개방적 사고의 증가가 남자간호사가 늘어난 배경이

라고 할 수 있다[3].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 처음으로 남자간호사를 배출한 이

래 2012년 5,183명으로 50여년 만에 5천명 시대를 맞은 후, 

2016년에는 10,524명으로 4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하여 1만

명을 넘어섰다[4]. 2014년의 남자간호사 면허 신고자 3,999명

중 근무처가 파악된 인원은 2,207명(55.2%)이고 이들 중 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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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근무자가 1,894명(85.8%)으로 가장 많았다[5]. 따라서 간호

사로서의 남자간호사 특징을 살피는 것은 병의원 환경에서 근

무하는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 남자간호

사의 증가는 다양한 간호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간호 인력의 확

충을 가져오며, 여성의 직업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함으로써 병

원 내 성차별로 인한 행정적, 경제적 불이익을 해결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6].

성역할은 개인이 속한 사회 문화에서 기대되는 성별에 따른 

개인의 행동 양식을 말한다[7].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남녀

의 역할을 구별하는 성역할이 강하며, 성역할에 적합하지 않은 

특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남자간호사에 대한 사회화 과정에서 내재화된 성역할 고정관

념은, 일반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

으로 인해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을 가지게 되어 성역할 갈등을 

만들게 되고, 이런 성역할 갈등은 스트레스를 가져다준다[7]. 

여성이 다수인 병원간호조직은 대다수의 남자간호사가 근무

하는 조직으로 이들은 여성위주의 문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

을 느껴 사직하는 경우가 많다[8].

한국 사회에서는 가장으로서의 의무감과 책임감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남성에게 요구되는 성역할이 서구 사회보다 과도

하여, 현재 자신의 직무가 사회적으로 기대하는 남성의 역할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남성은 성역할 갈등이 더욱 심하다

[9]. 이와 같은 문화적 차이로 인해 국내 남자 간호사의 성역할 

갈등은 다른 나라와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성별의 차이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제한하기도 하고[10], 환

자와 다른 의료인의 남자간호사에 대한 이해결여는 근무자의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 성별이 다른 간호사들 사이의 의사소

통 문제는 단순히 인간관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남

자간호사 개인의 직무만족을 저하시키고 조직 내에서의 이질

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 남자간호사 스스로 간호

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과 사회적 역할의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

끼면 이로 인해 자긍심이 부족하게 된다. 이는 자기 직무로부터 

요구되는 임무와 책임 및 권한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

가 되어 직무 자체에 대한 역할 갈등을 초래한다. 그로인해 경

력이 쌓이면서 업무숙련도는 증가될 수 있지만 직무에 만족하

지 못하며 이로 인해 이직을 생각할 수 있고[6], 나아가 환자 간

호의 질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10].

남자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성역할 갈등에 관한 국내 연구

[12]에서는 성역할 갈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았으나, 이 

결과는 성역할 갈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활용되는 성 고정관념

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에 낮아진다는 다른 연구들[9,13,14]과

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남자간호사의 성역할 갈등

을 중심으로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

가 필요하다.

남자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국내의 연구는 2004년 이후 지속

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실무경험[1,3], 직무 스트레스[15,16], 

성 고정관념[13,14], 직무만족과 이직의도[2,6,17-20], 남자간

호사 이미지에 관한 연구[21]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선행연구 

중에 성역할 갈등에 관한 연구[12]는 1편에 불과하다.

의료기관내 간호사의 높은 이직률은 간호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므로 간호사의 이직 예방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남자간호사의 성역할 갈등과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간호조직에서 근무하는 남자간호사의 

효과적인 인력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병원조직 내 남자간호사의 성역할 갈등,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함이며, 구체적

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남자간호사의 일반적 특성과 직무 관련 특성을 조사한다.

 남자간호사의 성역할 갈등,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 정도를 

조사한다.

 남자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및 직무 관련 특성에 따른 성역

할 갈등,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 간의 차이를 파악한다.

 남자간호사의 성역할 갈등,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 간의 상

관관계를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남자간호사의 성역할 갈등,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

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표적모집단은 전국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모든 남자간호사이고, 근접모집

단은 전국 16개 시 ․ 도별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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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근무하고 있는 모든 남자간호사이다.

G*Power 3.1.3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one-way ANOVA를 

주 통계분석방법으로 하고, 그룹수 6개, 유의수준(⍺) 0.05, 검

정력(1-β) 0.8, Cohen이 제시한 중간 효과크기(f) 0.25로 계산

한 결과 적정 표본의 크기는 216명이었다. 탈락률의 고려하여 

총 250명에게 설문을 배부하였다.

남자간호사가 근무하는 병원 선정은 대한간호협회의 병원 

주소록을 토대로 전국 16개 시 ․ 도의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목

록을 통해 결정하였다. 전국 16개 시 ․ 도 별 100병상 이상의 종

합병원이 1개 이상 20개 미만일 때는 1개 병원, 20개 이상 40개 

미만일 경우는 2개 병원, 40개 이상인 경우는 3개 병원을 선택

하여 총 25개 병원을 선정 하였다. 각 시 ․ 도에서 1개의 병원을 

선정할 때에는 목록에서 첫 번째 병원, 2개 이상의 병원을 선정 

시에는 목록에서 병원 선정 수만큼 그룹을 나누어 각 그룹의 첫 

번째 병원의 간호부나 간호교육부서에 협조를 구하여 한 병원 

당 10명의 남자간호사를 추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협조 

불가능한 병원과 남자간호사가 근무하지 않는 병원, 한 병원에 

근무하는 남자간호사의 수가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목록에서 

다음 차례의 병원에 연락하여 계획한 대상자를 채울 때까지 설

문을 배부하였다.

그 결과 처음 선정된 전국 25개의 병원에서 12개의 병원이 

추가된 37개 병원에 250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었으며, 이 중 대

전 지역 1개 병원을 제외한 36개 병원에서 228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91.2%였다. 응답이 불충분한 3부를 제외한 총 225부

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D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았으며(IRB 승인 번호: DIRB-201507-HR-R-018) 설

문지는 개별 밀봉 처리하여 간호부를 통해 전달하였다. 봉투 

속에 연구 설명문과 연구참여 동의서를 첨부하였고 연구참여 

기간 중 언제라도 중도에 연구참여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

으며, 설문지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개인 비밀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응답을 완료한 설문지는 개별 

회송 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간호부를 통해 제출하였으며 연구

자는 간호부를 직접 찾아가서나 우편을 통해 회수하였다.

3.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개발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하였다. 질문지의 내용은 일반적 특

성 6문항, 직무 관련 특성 12문항, 성역할 갈등 37문항, 직무만

족 25문항, 이직의도 10문항 등 총 9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성역할 갈등

본 연구에서 성역할 갈등은 O'Neil 등[22]의 성역할 갈등 검사

(Gender Role Conflict Scale, GRCS)와 Eisler와 Skidmore [23]

의 성역할 갈등 스트레스 척도(Masculine Gender Role Stress 

Scale, MGRSS)를 참고하여 Lee, Kim, Kim과 Kim [24]이 개

발한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측

정도구는 성공 ․ 권력 ․ 경쟁(8문항), 감정표현 억제(7문항), 남

성과의 애정행동 억제(5문항), 일 ․ 가정 양립 갈등(6문항), 남성

우월(8문항), 가장의무감(3문항) 등 총 6개 하위영역, 37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6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

록 성역할 갈등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 등의 연구[24]에서 도

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90,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2) 직무만족

본 연구에서는 Stamp, Piedmont. Slavitt과 Haase 등[25]

이 개발한 보건의료인 직무만족 측정도구를 수정 ․ 보안하여 남

자간호사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에 사용한 Lee [6]의 설문지

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보수(2문항), 전문직 상태(8문항), 행

정(2문항), 간호사-의사 관계(2문항), 자율성(2문항), 업무 요

구도(5문항), 상호작용(4문항) 등 총 7개 하위영역,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일부 역문항을 조정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 [6]의 

연구에서의 도구 신뢰도 Cronbach's ⍺는 .80으로 나타났으

며, 본 연구에서는 .85였다.

3) 이직의도

본 연구에서는 Yeun과 Kim [26]이 국내 병원 및 간호사의 상

황에 맞게 개발한 간호사의 이직의도 도구를 사용하였다. 직무

만족 요인(4문항), 업무수행 요인(3문항), 대인관계 요인(3문

항) 등 총 3개 하위영역,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은 것을 의미

한다. Yeun과 Kim [26]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는 

.83, 본 연구에서는 84였다.

4.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한 예비조사는 2015년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

지 B지역 2개의 종합병원의 남자간호사 20명을 대상으로 시행

하였다. 예비연구를 바탕으로 설문지 내용 중 근무형태에 대한 

질문과 급여액을 일부 수정하였고, 간호등급에 대한 문항의 답

변이 일부 불충분하여 문항을 삭제하고 본 연구자가 직접 각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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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등급을 확인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예비조사 대상 병원

은 본 조사 대상 병원에서 제외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5년 8월 1일부터 9월 1일 까지 시행하였

으며, 대한간호협회의 병원 주소록을 토대로 전국 16개 시 ․ 도
별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각 병원 간

호부 및 교육담당 부서에 협조를 구한 후 우편과 직접방문을 통

해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 회수하였다.

5. 자료분석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IBM SPSS/WIN Statistics 

2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직무 관련 특성은 빈도와 백

분율 및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 연구대상자의 성역할 갈등,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 연구대상자의 성역할 갈등,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 간의 상

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직무 관련 특성에 따른 성

역할 갈등,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 간의 차이는 t-test와 

ANOVA, Duncan‘s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 값을 구하여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직무 관련 특성

모든 대상자는 남자 간호사로 총 225명이었다. 평균 연령은 

평균 29.3세였으며, 25세 이상 30세 미만이 46.2%로 가장 많았

고 30세 이상도 44.0%를 차지해 25세 이상이 90.2%였다. 병역

은 군필 91.6%, 군면제 8.4%였고, 종교는 없음이 47.6%로 가장 

많았고, 학력은 전문학사가 51.6%로 가장 많았다. 간호학 이전 

전공이 있는 경우도 26.7%가 있었다.

총 경력은 평균 3.8년으로 1년 이상 3년 미만이 31.1%로 가

장 많았다. 현재 병원 경력은 평균 3.4년으로 총 경력과 유사하

였고 이 역시 1년 이상 3년 미만이 31.1%로 가장 많았다.

소속부서는 간호부가 93.8%로 가장 많았고, 진료부 혹은 행

정부 소속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6.2%가 있었다. 근무부서는 수

술실/마취실이 23.6%, 중환자실이 23.1%로 일반병동의 14.2%

보다 많았다. 직무형태는 일반간호 업무를 하는 경우가 70.7%

로 가장 많았고, 진료지원 업무를 하는 경우가 29.3%였다. 직급

은 일반간호사가 97.8%로 가장 많았고, 책임간호사 이상은 

2.2%있었다.

급여는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31.1%, 300만원 이상이 

30.2%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고 200만원 미만도 10.7%가 있

었다.

병원소재지는 전국 16개 시 ․ 도를 기존의 경제 ․ 산업권의 범

위와 문화적 동질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된 새로운 지역권역인 

7개의 광역경제권으로 분류하였으며, 수도권이 19.1%, 강원권 

8.9%, 충청권 8.0%, 호남권 24%, 대경권 14.2%, 동남권 22.2%, 

제주권 3.6%로 고루 분포되어 있었다(Table 1).

2. 대상자의 성역할 갈등,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 정도

남자간호사의 성역할 갈등은 6점 만점에 2.94±0.53점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은 5점 만점에 3.04±0.40, 이직의도는 5점 

만점에 3.62±0.62점이었다.

3. 일반적 특성 및 직무 관련 특성에 따른 성역할 갈등,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

성역할 갈등과 이직의도는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은 연령(F=4.70, p=.010)에 따른 차

이가 있었고 사후 검정 결과 25세 미만이 25세 이상보다 유의

하게 높게 나타났다.

성역할 갈등은 현 병원 경력(F=3.01, p=.031), 소속부서(t= 

2.15, p=.032), 근무부서(F=2.36, p=.041), 근무형태(t=2.11, 

p=.035)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현 병원 경력의 경우 1

년 이상 경력자들이 1년 미만 경력자보다, 소속부서는 간호부 

근무자가 진료부/행정부 근무자보다 성역할 갈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근무부서의 경우 사후 검정결과 일반병동에서 

성역할 갈등이 가장 높았으며, 수술실/마취실, 외래/기타가 

그 다음으로 높고, 정신과, 응급실, 중환자실이 가장 낮게 나타

났다. 근무형태는 교대근무자보다 상근근무자에게서 성역할 

갈등이 유의하게 높았다.

직무만족은 총 경력(F=2.69, p=.047), 현 병원 경력(F=3.52, 

p=.016)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총 경력의 경우 1년 미

만이 1년 이상의 경력자보다 직무만족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현 병원 경력의 경우도 1년 미만이 1년 이상의 경력자보다 직무

만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직의도는 병원소재지(F=2.51, p=.023)에 따라 유의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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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and Job related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25)

Variables Categories n (%) or 
M±SD

Age (year) 29.3±4.48
＜25
25~＜30
≥30

22
104
99

(9.8)
(46.2)
(44.0)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177
48

(78.7)
(21.3)

Military service Completed
Exemption

206
19

(91.6)
(8.4)

Religion Christianity
Buddhism
Catholicism
Others
None

66
25
26
1

107

(29.3)
(11.1)
(11.6)
(0.4)
(47.6)

Education level Diploma
Bachelor
≥Master

116
103

6

(51.5)
(45.8)
(2.7)

Previous major Yes
No

60
165

(26.7)
(73.3)

Total career
(year)

3.87±3.54
＜1 
1~＜3
3~＜6 
≥6

45
70
58
52

(20.0)
(31.1)
(25.8)
(23.1)

Work experience at 
present hospital
(year)

3.44±3.21
＜1 
1~＜3 
3~＜6 
≥6

55
70
56
44

(24.4)
(31.1)
(24.9)
(19.6)

Type of department Nursing
Medical/administration

211
5

(93.8)
(2.2)

Work unit General ward
ER
ICU
OR/Anesthesia room
Psy
OPD/etc.

32
35
52
53
9

44

(14.2)
(15.6)
(23.1)
(23.6)
(4.0)
(19.5)

Type of work RN
PA

159
66

(70.7)
(29.3)

Job grade General nurse
≥Charge nurse

220
5

(97.8)
(2.2)

Monthly pay
(10,000 won)

＜200 
200~＜250 
250~＜300 
≥300

24
70
63
68

(10.7)
(31.1)
(28.0)
(30.2)

Duty Fixed
Shift

89
136

(39.6)
(60.4)

Economic region Capital area 
Gangwon area
Chungcheong area
Honam area
DaeGyeong area
DongNam area
Jeju area

43
20
18
54
32
50
8

(19.1)
(8.9)
(8.0)
(24.0)
(14.2)
(22.2)
(3.6)

이가 있었다. 사후 검정 결과 충청권, 동남권, 수도권, 호남권이 

유의하게 가장 높았고, 그 다음 대경권이 높았으며, 그다음 강

원권, 제주권이 이직의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4. 성역할 갈등,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 간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성역할 갈등,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성역할 갈등과 직무만족 간에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41,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역할 갈등과 이직의도 간에는 유의한 양

의 상관관계(r=.30,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국내 병원에 근무하는 남자간호사들을 대상

으로 성역할 갈등과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에 대해 살펴보고 관

련 특성을 파악하였다. 남자간호사를 대상으로 성역할 갈등

[12]과 직무만족[2,15] 및 이직의도[17,20]에 관해 각각 연구한 

선행연구는 있었다. 그러나 성역할 갈등과 직무만족 및 이직의

도를 동시에 살펴본 연구는 찾아 볼 수 없으며, 대상자의 근무 

지역이 대부분 일부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본 연구는 포괄

적인 자료수집을 위하여 대한간호협회의 병원 주소록을 토대

로 전국의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근무 중인 남자간호사

를 대상으로 성역할 갈등,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의 관계를 조

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성역할 갈등은 성역할 갈등에 대한 도

구[22]와 남성의 성역할 갈등에 대한 스트레스 측정도구[23]를 

바탕으로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 도구[24]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대상자의 성역할 갈등 점수는 6점 만점에 평균 

2.94점으로 전국 성인 남성의 3.57점[24] 보다 낮았으며, 남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2]의 3.13점과는 비슷한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 근무자들이 많은 백화점에서 근무하

는 남성 종사자[9]의 성역할 갈등 점수 2.63점 보다는 높은 결과

를 보였다.

성역할 갈등 하위영역별로는 전국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24]에서는 가장의무감이 4.66점으로 가장 높았고, 남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2]에서도 가장의무감이 4.52

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본 연구에서도 4.18점으로 가장 높게 나

타났다. 이처럼 일반 성인 남성과 남자간호사가 비슷한 결과를 

보이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남성의 가장의무감이 높음을 시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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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nder Role Conflict,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N=225)

Variables Categories n (%)
Gender role conflict Job satisfaction Turnover intention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Age (year) ＜25a

25~＜30b

≥30c

22 (9.8)
104 (46.2)
 99 (44.0)

2.70±0.41
2.94±0.59
2.99±0.48

2.52
(.082)

3.28±0.40
3.04±0.39
2.99±0.41

4.71
(.010)

c, b＜a

3.37±0.74
3.64±0.61
3.65±0.60

1.99
(.139)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177 (78.7)
 48 (21.3)

2.94±0.54
2.94±0.51

0.08
(.936)

3.02±0.40
3.10±0.40

1.18
(.239)

3.64±0.62
3.53±0.64

1.07
(.288)

Military 
service

Completed
Exemption

206 (91.6)
19 (8.4)

2.94±0.54
2.88±0.44

0.50
(.615)

3.04±0.40
3.03±0.40

0.06
(.950)

3.63±0.62
3.53±0.66

0.64
(.523)

Religion Christianity
Buddhism
Catholicism
Others
None

 66 (29.3)
 25 (11.1)
 26 (11.6)
 1 (0.4)

107 (47.6)

2.87±0.52
2.85±0.51
2.99±0.48
4.00±0.00
2.98±0.55

1.64
(.166)

3.06±0.42
3.10±0.41
3.03±0.44
3.02±0.38
2.84±0.00

0.31
(.874)

3.65±0.58
3.87±0.63
3.58±0.71
3.55±0.62
3.70±0.00

1.37
(.245)

Education 
level

Diploma
Bachelor
≥Master

116 (51.6)
103 (45.8)
 6 (2.7)

2.93±0.52
2.94±0.54
3.09±0.58

0.27
(.764)

3.00±0.42
3.08±0.37
3.06±0.44

0.94
(.393)

3.64±0.57
3.60±0.68
3.51±0.61

0.22
(.807)

Previous 
major

Yes
No

165 (73.3)
 60 (26.7)

2.92±0.55
3.00±0.49

1.01
(.316)

3.07±0.42
2.96±0.35

1.67
(.096)

3.63±0.63
3.59±0.62

0.41
(.681)

a, b, c=Duncan test.

Table 3. Gender Role Conflict,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by Job related Characteristics (N=225)

Variables Categories n (%)
Gender role conflict Job satisfaction Turnover intention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Total career
(year)

＜1a

1~＜3b

3~＜6c

≥6d

 45 (20.0)
 70 (31.1)
 58 (25.8)
 52 (23.1)

2.75±0.44
2.96±0.55
3.02±0.56
2.98±0.51

2.60
(.053)

3.19±0.33
3.01±0.43
3.00±0.36
2.98±0.44

2.70
(.047)

d, c, b＜a

3.44±0.68
3.66±0.62
3.65±0.55
3.69±0.64

1.54
(.206)

Work experience 
at present 
hospital (year)

＜1a

1~＜3b

3~＜6c

≥6d

 55 (24.4)
 70 (31.1)
 56 (24.9)
 44 (19.6)

2.76±0.45
2.97±0.54
3.00±0.60
3.04±0.48

3.02
(.031)

a＜b, c, d

3.19±0.32
3.01±0.43
3.00±0.37
2.95±0.44

3.52
(.016)

d, c, b＜a

3.48±0.63
3.65±0.63
3.67±0.59
3.70±0.64

1.35
(.258)

Type of 
department

Nursing
Medical/Administration

211 (93.8)
 14 (6.2)

2.96±0.53
2.64±0.42

2.15
(.032)

3.03±0.40
3.21±0.33

1.60
(.111)

3.64±0.62
3.37±0.68

1.52
(.130)

Work unit General warda

ERb

ICUc

OR/Anesthesia roomd

Psye

OPD/etc.f

 32 (14.2)
 35 (15.6)
 52 (23.1)
 53 (23.6)
  9 (4.0)
 44 (19.6)

3.08±0.46
2.76±0.50
2.88±0.55
3.00±0.60
2.65±0.40
3.03±0.47

2.37
(.041)

e, b, c＜
d, f＜a

2.97±0.42
3.08±0.41
3.04±0.37
3.04±0.43
3.43±0.31
2.98±0.38

2.16
(.059)

3.70±0.40
3.54±0.75
3.59±0.58
3.70±0.65
3.30±0.81
3.63±0.62

0.88
(.492)

Type of work RN
PA

159 (70.7)
 66 (29.3)

2.92±0.55
2.98±0.47

0.70
(.484)

3.04±0.41
3.03±0.38

0.16
(.876)

3.59±0.62
3.70±0.64

0.12
(.243)

Job grade General nurse
≥Charge nurse

220 (97.8)
  5 (2.2)

2.93±0.53
3.14±0.46

0.86
(.392)

3.04±0.40
3.12±0.37

0.47
(.640)

3.63±0.62
3.26±0.77

1.32
(.190)

Monthly pay
(10,000 won)

＜200 
200~＜250 
250~＜300 
≥300

 24 (10.7)
 70 (31.1)
 63 (28.0)
 68 (30.2)

2.79±0.52
2.87±0.55
3.03±0.61
2.98±0.41

1.82
(.144)

3.09±0.41
3.11±0.41
3.00±0.39
2.99±0.40

1.31
(.273)

3.67±0.73
3.53±0.63
3.66±0.58
3.67±0.62

.78
(.505)

Duty Fixed
Shift

 89 (39.6)
136 (60.4)

3.03±0.54
2.88±0.52

2.12
(.035)

3.03±0.39
3.05±0.41

0.37
(.709)

3.67±0.65
3.59±0.60

1.01
(.315)

Economic region Capital areaa

Gangwon areab

Chungcheong areac

Honam aread

DaeGyeong areae

DongNam areaf

Jeju areag

 43 (19.1)
 20 (8.9)
 18 (8.0)
 54 (24.0)
 32 (14.2)
 50 (22.2)
  8 (3.6)

2.95±0.47
2.93±0.55
3.03±0.40
2.97±0.62
2.86±0.53
2.97±0.49
2.57±0.61

0.90
(.498)

3.10±0.33
3.14±0.31
2.93±0.35
2.99±0.48
3.11±0.39
2.95±0.41
3.29±0.35

1.76
(.108)

3.68±0.63
3.25±0.65
3.76±0.44
3.65±0.59
3.60±0.60
3.73±0.61
3.15±0.91

2.51
(.023)

g, b＜e＜
d, a, f, c

a, b, c, d, e, f, g=Dunca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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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s between Gender Role Conflict,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N=225)

Variables
Gender role conflict Job satisfaction Turnover intention

r (p) r (p) r (p)

Gender role conflict 1

Job satisfaction -.41 (＜.001) 1

Turnover intention .30 (＜.001) -.45 (＜.001) 1

일반 성인 남성들은 연령별, 결혼 여부별로 성역할의 내용이 

변하므로 성역할 갈등은 연령과 결혼 유무와 상관이 높다고 하

였는데[24], 남자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Lee와 Kim [12]의 연구

와 본 연구에서는 연령과 결혼 유무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일반 성인 남성을 대상을 한 연구[24]에서는 대상자들의 

평균연령이 높고 기혼자 비율이 높았으나, 남자간호사들은 비

교적 평균연령이 낮고 미혼의 비율이 높으므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반적 차이를 살피는 것에는 제한이 따른다.

남자간호사의 성역할 갈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개개인 

스스로 가부장적인 성역할의 부정적인 관념을 긍정적인 마음

으로 변화시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성역할 갈등은 개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사회 환경

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24]. 그러므로 병원 조직과 사회적 

차원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 간호전문직은 남성과 여성의 특

성이 모두 중시되며, 이에 대한 요구가 점차 늘어날 것이므로 

간호직에서의 고정관념화된 성 구분은 점차 줄어들어야 한다

[6]. 이에 남자간호사에 대한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과 갈

등을 벗어난 새로운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남자간호사의 직무만족 평균 점수는 5점 만점

에 3.04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남자간

호사를 대상으로 한 Lee [6]의 연구에서의 3.06점과 유사하며, 

An과 Chu [14] 2.95점, Lee [2] 2.92점, Choi [18] 2.95점과도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동일한 도구는 아니나 남자간호사

의 직무만족에 관한 다른 연구에서도 5점 만점에 Ahn 등[19] 

2.88점, Lee와 Kim [12] 3.00점으로 나타나 역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여자간호사들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에서는 

Park과 Song [27] 3.21점, Kim [28] 3.18점, Kim [29] 3.10점으

로 성별에 따른 직무만족 또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직무만족 하위영역에서 동료 간호사들과의 ‘상

호작용’이 3.38점으로 가장 높았고, 조직과 실무수행에 대한 ‘행

정’이 2.5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Lee [6]과 Choi [18]

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며, 상호작용이 가장 높고 보수영역이 

가장 낮게 나타난 An과 Chu [14]와 Lee [2]의 연구와도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하위영역에서 

공통적으로 행정영역과 보수영역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는데, 

남자간호사의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병원 행정 정책과 

결정과정에 충분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적절한 보수를 위한 

체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은 연령(F=4.70, p= 

.010)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 검정 결과 25세 미

만의 간호사들이 25세 이상 30세 미만과 31세 이상의 간호사

들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24세 이하 간호사들과 

36세 이상의 간호사들에서 직무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An과 

Chu [14]의 연구결과와 다소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Lee 

[2]의 연구에서는 25세 이하의 간호사들 보다 26세 이상의 간

호사들에서 직무만족이 높았고, Choi [18]의 연구에서는 연령

에 따른 직무만족의 차이는 없었으나, 24세 이하에서 직무만족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다. Lee [6]의 연구결과에서도 연령에 따

른 직무만족의 차이는 없었으나, 35세 이상에서 직무만족 평균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 연령에 따른 직무만족의 차이는 다양

한 결과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직무 관련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은 총 

경력(F=2.69, p=.047)과 현 병원 경력(F=3.52, p=.016)에 따

라 차이가 있었는데, 총 경력의 경우 1년 미만의 경력자가 1년 

이상의 경력자보다 직무만족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현 병원 경

력의 경우도 1년 미만의 경력자가 1년 이상의 경력자보다 직무

만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력이 1년 미만 집단에

서 가장 높은 직무만족을 보이고 있는 An과 Chu [14]과 Choi 

[18]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근무경력이 길

수록 직무만족이 높다는 결과를 보이는 Lee [2]의 연구와는 상

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25세 미만보다 25세 이상에서 직

무만족이 낮았는데, 근무경력이 증가할수록 연령도 높아진다

고 볼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근무경력이 길어질수록 직무만족

은 낮아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Lee [6]와 Lee [2]의 연구에서는 직무만족은 기혼자에

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미혼일 경우 남자간호사의 직무만족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Lee와 Kim [12]의 연구와는 상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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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이다. 다른 선행연구[14,18,19]에서는 결혼상태에 따른 직

무만족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본 연구에서도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유무, 부서이동, 직위, 급여, 근무유형, 

남자간호사실 유무, 병원유형, 병원등급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An과 Chu [14]의 연구에서는 근무부서가 응급실 보

다 외래인 경우, 소속이 진료부 보다 간호부인 경우 직무만족

이 높았고, Lee [2]의 연구에서는 부서이동 2회 이상으로 잦고, 

직위와 급여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Choi [18]의 연구에서는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 남자간호사실

이 있는 경우, 상급종합병원이 종합병원 보다 직무만족이 높았

으며, Yun, Park, Kim과 Han [31]의 연구에서는 간호 1등급과 

2등급 병원이 그 이하 병원보다 직무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여

러 선행연구에서 직무만족와 일반적 특성 간의 관계에서 다양

한 결과를 보이므로 반복연구를 통하여 남자간호사들의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이직의도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3.62점이었

다. 남자간호사에 대한 이직의도를 연구한 Lee [6]은 평균 3.60

점, Choi [18]은 3.31점, Ahn 등[19]은 3.58점으로 큰 차이를 보

이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들 연구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

도구가 다르므로 이직의도 점수를 비교하는데 제한이 있겠다. 

본 연구와 Ahn 등[19]의 연구에서 남자간호사의 이직의도는 

일반적 특성과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그러나 남자간호사가 군 

면제인 경우, 종교가 없는 경우에 이직의도가 높다고 한 연구

[18], 미혼자가 기혼자보다 이직의도가 높고, 전문학사인 대상

자가 석사졸업자 보다 이직의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한 연구

[17]도 있으므로 지속적 연구를 통해 비교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직무 관련 특성 중 이직의도는 병원소

재지(F=2.51, p=.023)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병

원 소재지가 충청권, 동남권, 수도권, 호남권인 지역에서 근무

하는 남자간호사의 이직의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 대경권이 

높았으며, 강원권, 제주권에 근무하는 남자간호사의 이직의도

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남자간호사의 이직의도에 관한 Kim 

[17]의 연구에서는 지역을 크게 서울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

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와 중소도시에서 근무

하는 남자간호사 보다 광역시에서 근무하는 남자간호사에서 

이직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7개 광역경제권

으로 분류하여 보았을 때 호남권,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은 다

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병원의 수가 많아 이직기회가 보다 많

고 쉬울 것으로 예상되며, 때문에 이직의도 또한 높은 것이라 

추측된다. 지형적 특성상 제주권과 강원권은 다른 지역과 달리 

다소 고립된 지역으로, 다른 지역으로의 이직 보다는 현 지역

에서 정착하는 성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이직의도가 낮

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국내 남자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으며, 특히 남자간호사의 병원소재지에 따

른 이직의도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미비하므로 이를 파악하

기 위한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남자간호사는 비교적 높은 이직의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남자간호사의 이직의도는 병원 소재지에 따라 차이

를 보이고 있다. 남자간호사의 이직의도와 관련된 연구는 여자

간호사의 연구에 비해 미흡하고 선행연구마다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반복 연구를 통하여 이직의도의 관련요인을 

계속 파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 갈등이 높으면 직무만족은 낮아지

고(r=-.41, p<.001), 이직의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 

.30, p<.001). 또한 직무만족이 낮아지면 이직의도는 높아졌다

(r=-.45, p<.001). 즉, 성역할 갈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은 낮

고 이직의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사무직 남성들은 

성역할 갈등 정도가 높을 때 직무에 어려움을 겪어 직무만족도

가 낮아진다고 하였으며[24], 여성 위주의 조직인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남성종사자들 또한 성역할 갈등이 높을수록 직무만

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9]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렇듯 일반 사무직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 위주의 조직에서 

근무하는 남성종사자들 역시 성역할 갈등으로 인해 직무만족

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직무만족이 낮으면 이직의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r=-.45, p<.001), 이는 남자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Ahn 등[19], Kim [1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여자간호사

를 대상으로 한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남자간호사의 성역할 갈등,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향후 이들 변인들에 영향

을 미치는 예측 요인에 관한 반복연구를 통해 남자간호사의 역

할과 인식을 변화시키고 간호조직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여자간호사와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간

호조직의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남자간호사의 성역할 갈등,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

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며,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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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위주의 간호조직에서 근무하는 남자간호사를 이해하고, 

그들의 직무만족을 향상시키고 이직의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인력관리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남자간호사의 성역할 갈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낮아지

고 이직의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자간호

사의 직무만족을 높이고 이직의도를 낮추기 위해서 성역할 

갈등에 대한 개별적 의식개선 노력과 더불어 병원 조직에서

도 양성 평등에 대한 인식 변화와 체계적인 관리 방안의 마련

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남자간호사에 대한 전통적인 성역

할 고정관념을 벗어난 새로운 시각의 변화를 모색해하고, 나아

가 국내 남자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효과적인 인력 관리 프로

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남자간호

사의 성역할 갈등을 감소시키고, 성역할 갈등을 효율적으로 관

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양성 평등 교육 등의 병원 조

직에서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동일한 측정도

구를 사용하여, 지역별, 의료기관 규모별, 등급별 남자간호사

의 성역할 갈등,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에 대해 비교연구가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남자간호사의 성역할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자의 요소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와 여성간호사를 대상으

로 하는 비교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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